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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약처  수입유통안전과  과 장 김 솔(043-719-6251), 사무관 설찬구(6257)

          사이버조사단   단 장 김현선(043-719-1901), 사무관 심진봉(1910) 

불법 수입축산물 유통․판매 지속 단속․점검
 -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국내 유입 방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□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

8월부터 ’외국식료품 판매업소(약 1,417개소)‘를 대상으로 불법

수입축산물이 유통·판매되지 않도록 단속․점검해 왔음

○ 중국 ASF 발생(’18.8.) 이후 단속 시행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

거주지역을 중심으로 43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었으나,

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

*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 : (’18.8.∼‘19.6.) 37개소 → (’19.7.)

1개소 → (’19.9.) 5개소 → (’19.10월～현재) 적발업체 없음

□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을 통한 밀수입과 불법

수입축산물의 유통․판매를 지속 단속․점검하겠음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와 식품의약품안전처

(처장 이의경, 이하 ‘식약처’)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의 유입을 방지

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․판매

되지 않도록 단속․지도 등을 통해 관리하여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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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발생(‘18.8.)한

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

단속을 실시하고 있다.

○ 또한, 식약처는 검역본부․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‘외국식료품

판매업소(1417개소)’에 대한 상시 점검(월 2회)과 정부합동 특별

단속반(수시)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

축산물을 단속․점검하였다.

-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,

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․판매 위반업소(43개소)를

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,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

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불법 수입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 : (’18.8.∼‘19.6.) 37개소 → (’19.7.) 1개소

→ (’19.9.) 5개소 → (’19.10월～현재) 적발업체 없음

※ 무신고 돈육 식품(축산물) 판매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

- 아울러,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

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

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.

□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

유통․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․점검한 결과, 위반업소가

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,

○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․판매

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.


